
산업용 축전지 캐패시터 국산화!
전기연구원 이병윤 박사 , 에너지밀도 1kJ에 이르러 … 군수장비의 핵심

군수용은 물론 민수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밀도가 높은 고전압의 산업용 축전지인 캐패시

터(Capacitor)가 국산화됐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한국전기연구원(원장 권영한) 신전력기기연구그룹 이병윤 박사(36)가 삼화콘덴서, 숭

실대학과 공동으로 다량의 전기에너지를 흡수해 짧은 시간에 방출함으로써 전기전자용 나노분말 제작은 물론

첨단무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전압 및 에너지밀도가 높은 캐패시터를 개발했다.

이병윤 박사팀이 개발한 캐패시터는 최대 kg당 1킬로줄(kJ)의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

으며, 최대 전압이 30kV에 이른다.

현재 금속 증착기술을 이용한 고전압 고에너지밀도 캐패시터는 민수용과 군수용으로

널리 사용되고 있으며, 국내수요가 해마다 증대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

서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.

특히, 고에너지밀도형 고전압 캐패시터가 전자·전열 화학포, 전투기, 여객기, 인공위

성 등 각종 비행체, 고성능 레이저 및 레이다 등 첨단 고성능 민수 및 군수장비의 핵심

부품으로 사용되면서 선진 외국의 기술장벽 및 수출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.

이병윤 박사팀은 유전체에 금속을 수백 옹스트롱 두께로 증착해 전극을 형성하는 금

속 증착기술, 절연설계기술 및 단말처리 기술 등 새로운 첨단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최대

1.0kJ/kg까지 향상시키고 최대전압을 30kV급까지 향상시킨 에너지저장용 고전압 고에너지밀도 캐패시터를 개

발했다.

현재 기술 선진국들은 에너지밀도 0.7kJ/kg 이상의 고에너지밀도형 고전압 캐패시터 생산기술을 확보하고

있고,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캐패시터의 고전압화, 고에너지밀도화,

장수명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반면, 핵심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

고 있다.

또 한국도 고에너지밀도형 고전압 캐패시터가 요구되는 국내 민수 분

야의 활성화, 국내 방위산업의 자립화 및 선진국방의 토대를 구축하기

위해서는 고에너지밀도형 고전압 캐패시터의 독자적인 개발이 절실했다.

이에 따라, 국내에서도 앞으로 군사장비의 기동성과 무기체계의 신뢰

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선진국방을 위한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이 가능

해졌으며, 나아가 고부가가치 군사기술과 장비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

기대되고 있다.

이병윤 박사팀은 삼화콘덴서공업과 고에너지밀도 캐패시터가 민수용,

산업용 및 군수용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도록 세계최고 수준의

제품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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